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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ess perception, dietary habits, lifestyle and snack intake behaviors

of students to help dietary edu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in Jeonnam a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high school 

students in Jeonnam area and 503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 scores of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stress were 2.92 points for male students and 3.07 points

for fe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male students(p<.01). Stress 

perception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stress(p<.001) and family stress(p<.05) according to gender, and

female students gained more stressed than male students. Second, the dietary habits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by gende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at the one 

meal time(p<.001), the amount of meal(p<.05), the tendency of eating habits(p<.001), the salty taste of food(p<.05), the

exercise frequency per week(p<.001) and the exercise time per day(p<.001), respectively. One meal time was shorter for

male students than for female students, and the amount of meals was more suitable amount for female students than

male students. Also, male students ate more regularly than fe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preferred more 

stimulating foods than male students. Male students ate slightly bland salty taste, and female students ate standard

salty taste. The exercise frequency per week and the exercise time per day were more in male students than in female

students. Third, the snack intake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by gender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at the cost of snack per day(p<.01), the time to eat snacks(p<.01) and the 

favorite snacks(p<.001), respectively. The cost of snack per day was higher for female students than for mal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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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처럼 감정의 변화가 심

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다. 또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

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발달 단계로서, 많은 정서적 갈

등과 혼란, 좌절을 경험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 스트레스에 직면

하게 되어 성장과 관련된 스트레스뿐 아니라 가정, 학교, 친구, 

성적, 외모 등 다양한 수준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Kim, 2015).

  우리나라 13∼24세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생활 스트레스가 

61.4%, 학교 스트레스가 54.4%, 가정 스트레스가 34.4%로 생

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 공부는 35.3%, 직업은 25.6%, 외

모 및 건강은 16.9%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한국 사회의 고등학생은 입시 교육과 더불어 사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하여 학교 정규수업 외에도 개인 과외, 학원, 인터넷 

강의, 보충 학습 등의 과도한 학습 활동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 성취에 대한 경쟁 정도가 심하여 학생

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큰 실정이다(Kim & Lee, 2008).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후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식습관이나 식행동 점수도 낮았으며, 비타

민과 무기질의 섭취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고등학생이 40.8%로 중학생의 

33.8%에 비해 높았고, 아침 식사 결식률은 남학생은 27.3%, 여

학생은 29.3%로 여학생이 높았으며, 아침 식사 결식률이 2011

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남학

생은 17.9%, 여학생은 15.4%이며, 고등학생이 17.5%, 중학생

이 15.8%로 고등학생이 높았고, 남녀 학생 모두 2009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학교는 고등학생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으로 학업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을 습득하는 곳이다. 따라서 시간이나 접촉하는 환경으로 볼 때, 

고등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에

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불안정한 시기로서 자신의 

위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Seo, 2007).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급변하는 사회 변동 속에서 식품에 

대한 과대광고와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등의 범람은 이들에게 

식품 선택에 대한 그릇된 판단이 되기 쉽고, 쉽게 선택할 수 있

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는 불규칙한 식사와 부적당한 간식의 

섭취로 이어져 잘못된 식행동이 형성될 우려가 높다. 즉, 고등

학생 시기는 영양불량이 초래되기 쉬운 시기로 일관된 영양 지

in case of less than 4,000 won. The time for eating snack showed that ‘Irregularly’ was high for male students and 

‘In the evening after lunch’ was high for female students. The favorite snacks were cookies, candies and chocolates

for male and female students. Forth, the dietary habits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by stress 

level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frequency of daily meals(p<.05), the tendency of eating habits(p<.01) and the

salty taste of food(p<.05), respectively. The frequency of daily meals was more than four times in case of the 'High 

stress’ and ‘Low stress’ groups. The tendency of eating habit was low in regular meal rate in ‘High stress’ group. Fifth,

the snack intake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by stress level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frequency

of snacks per day(p<.05) and the favorite taste of snacks(p<.05). In case of the frequency of daily snack intake, ‘More

than 4 times’ was highest in ‘High stress’ group and ‘Low stress’ group. The favorite taste of snacks showed that the 

spicy taste was highest in the ‘High stress’ group and the ‘Low stress’ group.

Key words: 스트레스 수준(stress level), 간식 섭취 행태(snack intake behavior), 고등학생(high school students), 전남지역

(Jeonna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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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통한 올바른 식행동 정착이 요구된다고 하였다(Park, 

2007). 또한, 고등학생들은 급속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으로 인

한 심리적 갈등과 적응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

에 성인들보다도 예민하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스트레스의 상태가 오래되어 부적응 상태가 계속되면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Yeom, 2001).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연구를 살펴보

면, 고등학생들은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을수록 불규칙한 식습

관의 증가, 패스트푸드의 섭취 증가, 간식 섭취 빈도 증가 등 부

정적인 식행동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결과를 보였고(Hong, 

2013), 남학생의 경우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간식을 통한 지방 

섭취량이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 생활 스트레스

가 증가할수록 간식을 통한 지방 섭취량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Doo, 2015).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은 과일, 채소 반찬, 우유 

섭취 실천 가능성이 낮았고,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과자 섭취는 

증가하였으며(Lee, Choi, Chung, Son, & Chang, 2013), 고등

학생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우울증, 흡연, 이탈 행동으로 

나타나며 식습관, 식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An, 

1989). 이와 같이 스트레스가 불량한 식습관과 영양불균형을 초

래하며 식행동 및 식사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Kim & Cho, 2014), 전남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

트레스와 간식 섭취에 관련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남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트

레스 인식,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 간식 섭취 행태를 조사하

고,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 간식 섭취 

행태의 특성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특성

  오늘날 스트레스의 증가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

강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 하나로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기분의 변화가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많

은 불안을 느끼며 사소한 자극에도 과격한 행동을 하기 쉽고,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면 정신건강

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Lee & Kim, 2005). 청소년기에는 신

체적 성숙이 정신적 성숙보다 급속하여 외모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그릇된 인식으로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말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 또한 청소년에게 스

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Kim, 2009).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또래 집단과 유사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근심하

며, 특히 얼굴 모습에 과도한 관심을 둔다(Song, 2004). 청소년

들은 급격한 심리 및 신체 발달과 더불어 가족 간의 갈등, 친구

와의 다툼, 학업 문제 등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Kim, 

Kim, & Yoo, 2011; Thoits, 2010). 스트레스와 관련이 큰 심리

적 증상은 인지적 기능의 감소, 좌절에 대한 참을성 감소, 공격

적, 무력감, 타인에 대한 감수성 감소, 위축 등이 포함된다. 생리

적 증상으로는 호흡, 심장박동 및 혈액순환 활동이 빨라지고 혈

압이 상승하며 근육이 긴장되는 등의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과

정이 누적되면 심장병, 심장마비, 위궤양, 관상동맥 질환, 편두

통, 긴장성 두통 등의 질병이 유발되기도 한다. 행동적 증상으

로는 식욕 상실, 체중 변화, 음주와 흡연, 약물남용, 폭력, 언어

장애, 불면증, 회피행동, 경련, 자살시도 등이 있다(Cohen & 

Wills. 1985). 영양이 충분한 사람은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느끼

지 않으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상태는 영양 상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영양학적인 견지에서 중요하다. 청소년의 스

트레스는 강한 심리, 신체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장기간 심한 스

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경우 비행, 공격성, 심리, 행동적 적용 등

을 포함하여 우울, 정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Lim & 

Chung, 2009). 

  스트레스(stress)는 그 어원이 라틴어의 ‘stringer'에서 기원했

으며, 17세기에는 어려움, 곤란, 역경 또는 고생을 의미하는 용

어로 사용되었고, 18세∼19세기에는 힘, 압력, 물리적 압박이나 

강한 힘을 갖는 존재로 알려져 왔다(Hwang, 1999). 스트레스란 

한 개체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일종의 불안이

나 불쾌한 신체 감정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주제만 다

를 뿐 일생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Sung & Chang, 2006).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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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하는 문제 상황과 그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개인의 자원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하며 개인이 환

경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도 발생한다. 이

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그 상

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처 행동을 취하게 된다(Hwang, 2005).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가정에서의 요인, 학교에서의 요인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Seo, 2007). 가정

은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며 인간의 일차적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

다고 하였다. 즉, 인간은 가장 가역성이 풍부한 시기를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독립된 성인으로 성

장하므로 가정환경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청

소년에게 지각되는 여러 스트레스 요인 중 학업 스트레스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학업 스트레스란 ‘학교 공부나 성적

으로 인해 학업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생각되어 겪게 되는 정

신적인 부담이나 긴장, 우울, 공포 등과 같은 불편한 심리상태’

로 정의된다(Oh & Cheon, 1994). 학업 스트레스는 부모의 기

대 심리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학업성취 및 성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생리적, 심리적 증상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

향을 주어 우울, 불안, 자살 충동을 높일 수 있으며, 흡연이나 

일탈 등의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학교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Shin, 2011; Moon & Jwa, 2008; Yim & Moon, 2011). 특히, 

고등학생들은 학교수업, 시험, 과제 등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가 가장 크고(Kim, 2014), 핵심적인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고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비롯되는 과도한 경쟁의식, 학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학업성취와 부모의 기대로 인한 부담과 불안감을 느끼며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Kim, Kim, Hwang, & Chung, 

2012). 따라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의 하나가 

학업 스트레스로 볼 수 있다(Choi, 2012). 전국의 중･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청소년 5,560명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은 64.7%, 고등학생은 

74.3%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Choi, 2012), 청소년들

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에서도 가장 영

향력이 크며(Kim, 2012; Lee & Larson, 2000; Woo, 2008), 학

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Gim, 2013; Yoon, 2007). 그러므

로 청소년 시기에 스트레스에 대하여 건강한 대처 방식을 발달

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Hyun & 

Nam, 2009).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의하면 스

트레스는 자살 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인터넷 중독은 스

트레스를 매개하여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었으며, 스트레스가 

한 단계 상승할 경우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이 1.5배 상승하였다

(Lee, 201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스트레스가 게임 중독

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학년이 1학년

보다, 학업성적이 하인 집단의 청소년이 상인 집단의 청소년보

다, 경제적 수준에서 하인 집단의 청소년이 상인 집단의 청소년

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게임중독 수준이 높았고, 학교

생활 적응의 하위변인 중에서 학교수업은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또한 게임

중독에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eum, 2015).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자녀 

긍정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에 의하면 남자 게임중독 청소년의 

게임중독은 높은 수준이었으며, 성과와 학업을 강조하는 한국

의 사회 환경으로부터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는 남자 게임중

독 집단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수준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부모-자녀간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학업 스트레스와 게

임 중독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Lee, & Kim, 2015). 청소년 스트레스 완화 요인으로서 여가 만

족의 영향에서는 청소년들의 주요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인 부

모, 학업, 친구, 물질적 요인은 삶의 만족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쳤지만, 청소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이 여가에 만

족할 경우 스트레스가 완화되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 Lee, 2011).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영향 요인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대 경험

이 많을수록, 친구 애착이 낮을수록, 선생님 애착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고,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고, 자기 신뢰

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졌다(Kim et al., 2011). 청

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

단 매개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에서는 5년 동안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은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

고, 1차 년도에 측정한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동일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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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아존중감은 더 낮은 반면, 우울은 더 높았으며, 자아존중

감이 낮을수록 우울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5년간 학업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할수록 자

아존중감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우울은 더 빠르게 증가하였으

며, 자아존중감이 급격하게 감소할수록 우울은 더 빠르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여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변화율은 우울 변화율

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아존중감 변화율을 매개로 하

여 우울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

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매

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Kim, 2014).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

트레스와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이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학년의 경우 

2학년이, 계열의 경우 인문계열 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방식간의 관계에 있어서

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에 모두 정적상관을 나

타냈다(Kim, Hong, & Yang, 2002). Lee(2006)의 일부 고등학

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대처 방식 및 스트레스 증상

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2학년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으

며, 학업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음악 듣기, 

잠을 잠, 오락실 이용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 고등학생은 음

악 듣기, 혼자 생각하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Kim(2001)의 중･

고등학생의 학교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문제행동을 더 많

이 나타내고 있으며, 가족관계가 부정적이고 용돈을 많이 받을

수록 문제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은 문제행동 

중에서도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의 위축행동과 의학적인 증거가 없이 나타나는 신체증상과 같

은 내재화된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

  Park(2015)의 경남지역 남･여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식습관과 식생활 태도 비교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

생이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과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학

생, 여학생 모두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편식과 간식 횟수가 

증가하였고, 남학생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및 레토로트 식품

을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였고,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질수록 청

량음료, 주스 및 빙과류의 섭취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여학

생은 과자 및 빵류를 선호하였으며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질수

록 우유, 유제품 및 청량음료, 주스 및 빙과류의 섭취가 높게 나

타났다. 식사 횟수와 식사량의 변화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정도

가 높아짐에 따라 남학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

생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

우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과식 횟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 스트레스가 ‘상’ 집단이 ‘중’, ‘하’ 집단에 비해 간식, 야식 

횟수 및 식욕의 변화는 증가하였고, 식사 속도도 빨라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학

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신체/건강문제, 부모관

계, 자신관계 등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다.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인터넷 게임중독, 자살, 자아존중감 감소, 우울 

증가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편식, 간식섭취 증가 등의 식행

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2. 청소년기 식생활의 특성

  청소년기에는 급속한 성장과 발육이 이루어지며 신체적, 정

신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된다. 신체적으로는 키가 

급성장하고 이차 성징이 발현하여 남녀 차이가 두드러지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이고 심리학적으로는 성인으

로의 이행기이며 신체적 성숙에 책임감을 도모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인지적으로는 더욱 더 논리적이며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Kwon, 2007). 특히 신체의 급속한 변화는 신체 내부에서 

성호르몬을 자극하면 분비 성호르몬이 신진대사를 항진시켜 사

춘기의 성장･발달이 시작되므로(Lee, Lim, Ahn, & Jang, 

2010) 청소년은 성장･발달과 성숙을 위한 적절한 신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영양 공급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또한, 청

소년기의 영양 상태는 자아의식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정립되는 

청소년기의 정서발달 및 지적 능력의 향상에도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Lee, 2001). 이외에도 활동량의 증가에 따른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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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량이 증가하므로 에너지 및 각종 영양소의 절대적 요구량

이 일생 중 가장 큰 시기이도 하다(Kang & Lee, 2006). 청소년

기는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기로 충분한 영양소의 공급이 요구

되며 이때의 식생활은 성인기가 되어 이루어 질 건강한 신체 발

달 및 체력 형성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청소년 시

기에 올바른 영양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신체적인 성장과 성숙 

뿐 아니라 정서적인 발달도 지연되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

지 못하게 된다. 식생활 습관이 고정되기 전에 신체적･지적 발

달에 알맞게 지도해야 하며, 습관으로 형성될 때까지 지속해서 

되풀이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Bang, 2016).

  영양소 필요량이 높은 청소년은 간식 섭취를 통해 영양 부족

과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 간식이란 사전적 의미로 정해진 

식사와 식사 사이 즉,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이외에 먹는 음식

을 말한다. 정규 식사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

한 것으로서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포만도가 높지 않으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한다(Park, 1995). 

적절한 간식 섭취는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지만, 섭취하는 간식

의 종류와 그 양에 따라 간식 섭취가 가져오는 결과는 다를 수 

있다(Choi et al, 2008). 과거보다 현재에 식품 가공 기술의 발

달과 함께 접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특히 패스

트푸드의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식생활에 많이 이용되

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이 이를 선호하고 있다(Park, 2009). 오

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중한 학업과 입시에 대한 부담으

로 인하여 신체 활동량은 줄어들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먹

는 기호식품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청량음료, 가공식품, 패스트

푸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영양 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Joung, 2010; Lee, 2012), 청소년의 에너지 주요 

급원 식품은 밥, 아이스크림, 우유, 라면, 스낵, 빵으로 식사 외

의 간식을 통한 에너지 섭취 의존도가 매우 높아져(Kim, 2002), 

하루 33% 이상을 간식으로 섭취하고 있다(Cho, 2002). 청소년

들은 체중 감소의 한 방법으로 정규 식사를 소량의 간식으로 대

신하거나 당질 위주의 간식만 섭취하여 결국 영양결핍이나 저

체중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저체중은 빈혈, 골다공증 등의 

질병을 유발하며 면역력이 감소하고 추위에 민감하며 성장 장

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Kwon & Park, 2007). 또한, 운동량이나 

활동량은 부족하지만 바쁜 일과에 쫓겨 간식과 군것질 등 길거

리 음식 섭취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Lee & 

Han, 1996).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야간 자율

학습 등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학교라는 제약된 환경 내에 많은 

시간이 노출됨으로 식품 선택에 한계성이 있다는 사실도 큰 문

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의 간식 섭취에 관련된 선행연구로 서울지역 중학생의 

식생활 태도 및 간식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하면 용돈

에 따른 간식 섭취 횟수가 하루에 1번이 가장 많았고, 한달 용

돈이 1만원~5만원과 5만원 이상의 경우 하루 2~3번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한달 용돈이 증가할수록 간식 섭취 빈도가 증가하

였다(Kwon, 2004). 중학생의 영양표시 확인 여부에 따른 간식 

섭취 실태 및 영양지식, 자아효능감, 식행동 비교 연구에 의하

면 남학생들은 빵, 샌드위치, 떡, 라면, 김밥, 음료를 자주 섭취

했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과일과 채소를 간식으로 더 자

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 2010). 경남 일부 중학생의 

가공식품 이용 및 식품영양표시 인지 현황에 의하면 78.9%의 

학생들이 하루에 1∼2회 정도 간식을 섭취하였고, 용돈이 많을

수록 그 섭취 횟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간식은 대개 학원

가기 전에 섭취하며, ‘배가 고파서’가 주된 이유인 반면, 간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 여학생의 경우 ‘체중조절 때문’, 남학생의 경

우 ‘먹고 싶지 않아서’로 나타났다. 간식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구매하여(42.8%) 집에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1). 아

침 결식과 비만 여부에 따른 학교급식 및 간식 섭취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아침 결식군이 간식 섭취량이 많았고, 우유와 

빵 등 비교적 영양적인 균형이 높은 간식은 아침 비결식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패스트푸드, 빙과류, 과자류 등의 empty 

calorie 섭취는 아침 결식군에서 높게 나타났다(Yoon, 2009).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간식 섭취 실태 연구에 의하면 과자, 우

유, 빵,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녁식사 전

에 먹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 섭취 종류는 

저녁시간대에 과일을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일을 제외

한 모든 간식은 점심식사 후에 먹는 경우가 많았으며, 과일을 

제외한 모든 간식 종류는 구입하여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08). 중･고등학생의 간식 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은 선호하는 간식 종류가 면, 빵, 과자, 패스트푸드, 아이

스크림 순이었고, 여학생은 빵, 면, 아이스크림, 과자, 패스트푸

드 순으로 나타났다(Cho, 2010). 서울지역 일부 중･고등학생의 

아침식사 여부와 간식 섭취 실태 관련성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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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모두 하루 1~2회의 간식을 섭취하고 있었고, 중학생

은 ‘점심의 양이 차지 않아서’ 간식으로 배고픔을 달랬으며, 고

등학생은 ‘아침을 먹지 않아서’ 간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Park, 2009). 울산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

상자 대부분이 간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식 섭취 이

유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간식 선택시 맛

을 가장 고려하였다. 간식을 먹는 장소로는 집이 가장 많았고, 

간식 구입시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

부분이 간식 구입시 제품 광고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간식 식

품 종류는 과일류가 섭취 빈도가 가장 높았고, 햄버거, 피자 등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Jo & Kim, 2008). 경기도 고양시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식 섭취 횟수가 하루 1회라

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간식 구입 장소는 슈퍼마켓에서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식 섭취 시간대는 점심과 

저녁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eo, 2008).

  Park(2015)의 인천지역 고등학생의 아침식사 및 간식 섭취에 

따른 식생활 실태 조사 연구에서는 아침 결식의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가 38.8%로 가장 높았고, 아침 결식 후 배고플 때 남학

생은 ‘점심까지 기다림’이 62.5%, 여학생은 ‘물이나 우유, 음료

를 마신다’가 44.0%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아 힘든 점

에서는 ‘평소와 같다’가 33.4%로 많은 학생들이 아침 결식에 

따른 힘든 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로 울산지역 고등학생의 식

습관, 생활습관 및 간식 섭취 실태에 의하면 간식을 사는 장소

는 교내 매점이 가장 많았고, 집, 교외(슈퍼마켓, 편의점, 패스트

푸드), 노점상 순이었다. 남학생들은 간식 섭취가 집과 교내 매

점이 비슷한 비율로 높았고 여학생은 교내 매점이 대부분을 차

지하였다(Oh, 2010). 전북지역 고등학생의 간식 섭취 실태와 식

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에서 간식 구매 장소는 슈퍼마켓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 매점, 길거리,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순으로 

나타났다(Yang, 2011). 광주지역 고등학생의 수면 부족에 따른 

간식 및 군것질 섭취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에 의하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간식을 하루에 1회 먹는다고 하였고, 대부분 ‘배가 

고파서’ 먹는다고 하였다. 또한 주로 ‘집에 도착한 직후’에 먹는

다고 응답하였고, 간식 선택 시 ‘맛’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다. 

장기간 간식을 섭취시 신체 변화에 대한 항목에서 여학생은 ‘체

중 증가 및 비만’이 가장 높았고, 야식 후 다음날 아침의 신체 

상태에서 일부 학생은 속쓰림, 소화불량, 식욕감소가 있었다고 

하였다(Park & Park, 2009). 경상남도 김해지역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식행동과 간식 섭취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남학생

이 우유류와 핫도그, 햄버거, 탄산음료, 껌 등에서 여학생보다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초콜릿, 과자, 과

일,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의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oun, Kwak, & Noh, 2008). 서울시 공업계 고등학교 남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섭취하는 간식 횟수는 2회가 

가장 많았고, 어머니가 대학원 졸업인 경우 직접 간식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 비용에 따른 간식 섭취 횟수에서는 

간식 비용이 낮을 경우 1회 섭취 하였고, 집에서 섭취하는 학생

이 많았으며, 배가 고파서 간식을 주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 선택 기준에서 맛을 고려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소득이 높

은 가정일수록 가족의 건강을 고려하여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Seo, 2009). 청주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간식을 자주 섭취하였고, 정상

체중 학생이 과체중이나 저체중 학생보다 간식을 더 자주 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침 결식군이 비결식군에 비해 간식

을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0).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간

식을 섭취하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시간이 없어서로 나타났고, 

아침결식으로 인해 간식 섭취량이 증가하며, 용돈이 많을수록 

간식 섭취 횟수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무절제한 간

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간식 섭취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영양소를 함유한 건강 지향적인 간식 개발과(Kwon, 2004), 간

식 섭취 및 간식 소비 태도가 올바르게 습관으로 정착되어 청소

년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하고 자주적인 식생활이 가능하도록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및 지도의 방향과 내

용을 결정하고 적용하여야 한다(Seo, 2008).

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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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는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에 소재한 7개 고

등학교 1, 2, 3학년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으로 실시하

였다. 예비조사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10명과 여학생 10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문항이나 용어 등을 수정･보

완하여 2017년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

다. 총 511부를 배부하여 수거된 508부(회수율 99.4%)의 자료 

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503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 도구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들 중 스트레스 특성에 

관한 설문지(Doo, 2015; Kwon, 2013; Lee, 2010; Park, 2014; 

Park, 2015)와 간식 특성에 관한 설문지(Cho, 2010; Doo, 

2015; Kang, 2011; Kim, 2010; Kwon, 2013; Lee, 2010; Seo, 

2009; Song, 2013)에서 제작된 설문지를 토대로 본 조사의 목

적에 맞게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전남 순천, 광양, 고흥지역 남･여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12문항,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특성에 관한 5개 영

역 25문항, 고등학생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 10문항, 고등학

생의 간식 섭취 행태 특성 11문항, 총 5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으로 성별, 학년, 부 연령, 모 연령, 

부 학력, 모 학력, 부 직업, 모 직업, 월평균 소득, 월평균 용돈, 

평균 수면시간, 부모님과 대화시간의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 특성에 관한 설문지는 선행연구인 Park(2015)의 학

교생활 14문항, 가정생활 12문항, 대인관계 12문항, 자기자신 

14문항으로 분류하여 측정한 스트레스 항목을 연구자가 본 연

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하위 변인으로 학교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생활환경 스트레스, 자신 스트레스로 

분류하여 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

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표시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집단 구분은 평균 ± ½표준편차 

값을 기준으로 나누어, 스트레스가 많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 전체 평균이 3.00, 표준편차가 

0.62로, 스트레스가 많은 집단(상≥M+½SD)은 3.31 보다 크거

나 같은 경우이고, 스트레스가 중간 집단은(M-½SD<중

<M+½SD)은 2.69 보다 크고 3.31 보다 작은 경우이며, 스트레

스가 낮은 집단(하≤M-½SD)은 2.69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스트레스가 많은 집단의 스트레스 점수 범

위는 3.32～4.68이고, 중간 집단의 스트레스 점수 범위는 2.7

2～3.28이며,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스트레스 점수 범위는 

1.14～2.68이었다. 하위 영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값은 

학교 스트레스 .70, 가족 스트레스 .70, 친구 스트레스 .75, 생활

환경 스트레스 .70, 자신 스트레스 .76, 전체는 .88로 나타났다.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은 선행연구인 Doo(2015)와 

Park(2015)의 조사 항목을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식사 시간의 규칙성, 하루 식사 횟수, 아침을 안 먹는 이유, 한

끼 식사 시간, 식사량, 식습관 경향, 음식의 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선호 음식, 일주일 운동 횟수, 1일 운동 시간의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간식 섭취 행태 특성은 선행연구인 Doo(2015)의 조사 항목

을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간식의 필요성, 하루 간

식비, 간식을 함께 먹는 사람, 하루 간식 섭취 횟수, 간식 먹는 

시간, 간식 섭취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간식 선택시 건강과 

체중 고려, 간식 구입 장소, 간식의 조건, 좋아하는 간식의 맛, 

즐기는 간식의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20.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

리를 하였다.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

고, 스트레스 인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변인에 따

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χ2-test를 실시하였다. 고등

학생의 식습관 및 생활 습관 특성, 간식 섭취 행태 특성, 스트레

스 수준에 따른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 간식 섭취 행태 특성

은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t-test, χ2-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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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은 

227명(45.1%), 여학생은 276명(54.9%)이었고, 1학년은 133명

(26.4%), 2학년은 155명(31.0%), 3학년은 214명(42.6%) 이었다. 

부의 연령은 40∼49세가 249명(49.9%)으로 가장 많았고, 모의 

연령도 40∼49세가 390명(78.7%)으로 가장 많았다. 부의 학력

은 대학교 졸업이 254명(50.5%)으로 가장 많았고, 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251명(50.8%), 대학교 졸업은 213명(43.1%) 순

이었다. 부의 직업은 사무직이 156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관리직은 118명(24.0%), 서비스직은 68명(13.8%), 판매직은 

53명(10.8%) 순으로 나타났고, 모의 직업은 기타(주부/학생/무

직)가 170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은 91명(18.8%), 

판매직은 81명(16.8%), 서비스직은 65명(13.4%) 순으로 나타났

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262명(52.9%)으로 가

장 많았고, 300∼400만원 미만은 120명(24.2%), 200∼300만원 

미만은 80명(16.2%)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한달 용돈은 5∼10만원 미만이 205명

(40.7%), 5만원 미만은 173명(34.4%), 10∼15만원 미만은 73

명(14.5%) 순이었고, 평균 수면 시간은 5∼6시간 미만이 220명

(43.8%)으로 가장 많았고, 6∼7시간 미만은 190명(37.8%), 5

Variables Category N(%) Variables Category N(%)

Gender
(n=503)

Male 227(45.1) Grade
(n=502)

First 133(26.4)

Second 155(31.0)
Female 276(54.9) Third 214(42.6)

Age
of father
(n=499)

30~39 5( 1.0)
Age

of mother
(n=496)

30~39 14( 2.8)

40~49 249(49.9) 40~49 390(78.7)

50~59 234(46.9) 50~59 88(17.8)

60≤ 11( 2.2) 60≤ 4( 0.8)

Education
of father
(n=492)

Elementary school 5( 1.0)

Education
of mother
(n=494)

Elementary school 0( 0.0)

Middle school 7( 1.4) Middle school 4( 0.8)

High school 194(38.7) High school 251(50.8)

University 254(50.5) University 213(43.1)

Postgraduate 32( 6.4) Postgraduate 26(5.3)

Occupation 
of father
(n=491)

Production management 118(24.0)

Occupation
of mother
(n=484)

Production management 11( 2.3)

Sales 53(10.8) Sales 81(16.8)

Service worker 68(13.8) Service worker 65(13.4)

Office worker 156(31.8) Office worker 91(18.8)

Specialized technical 48( 9.8) Specialized technical 44( 9.1)

Professional 13( 2.6) Professional 18( 3.7)

Management Directorate worker 17( 3.5) Management Directorate worker 4( 0.8)

housewife 18( 3.7) housewife 170(35.2)

Monthly 
income
(n=495)

less then 1million won 8( 1.6)
Monthly 
pocket 
money
(n=503)

less then 50,000 won 173(34.4)

1million~2million won 25( 5.1) 50,000∼100,000 won 205(40.7)

2million~3million won 80(16.2) 100,000∼150,000 won  73(14.5)

3million~4million won 120(24.2) 150,000∼200,000 won 28( 5.5)

more then 4million won 262(52.9) more then 200,000 won 24( 4.8)

Average 
sleep time

(n=502)

less then 5 hours 58(11.6)

Talk time 
with parents

(n=501)

Never 24( 4.8)

5~6 hours 220(43.8) less then 10 minutes 111(22.1)

6~7 hours 190(37.8) 10~30 minutes 172(34.2)

7~8 hours 27( 5.4) 0.5~1 hours 101(20.2)

more then 8 hours 7( 1.4) more then 1 hours 93(18.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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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미만은 58명(11.6%), 7∼8시간 미만은 27명(5.4%), 8시

간 이상은 7명(1.4%)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대화 시간은 

10∼30분 미만이 172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10분 미만은 

111명(22.2%), 30∼1시간 미만은 101명(20.2%), 1시간 이상은 

93명(18.6%),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은 24명(4.8%) 순으

로 나타났다. 

  Doo(2015)의 경기지역 고등학생의 간식을 통한 지방 섭취와 

생활 스트레스와의 상관성 연구에서는 부의 직업의 경우 사무

직이 50.7%로 가장 많았고, 모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32.1%로 

가장 많았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달 용돈은 3∼10만원 미만이 

남학생 24.6%, 여학생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과 

대화 시간은 남학생이 10∼30분 미만이 38.3%, 여학생이 30∼

60분 미만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식 정도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식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고등학

생의 스트레스 인식 정도에 대한 점수 평균은 남학생이 2.92점, 

여학생이 3.07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p<.01). 요인별 스트레스 인식 정도는 학교 스트레스

(p<.001), 가족 스트레스(p<.05)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고, 친구 스트레스, 생활환경 스트레스, 자신 스트레스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 스트레스는 남학생이 

3.37점, 여학생이 3.64점으로 나타났고(p<.001), 가족 스트레스

는 남학생이 3.00점, 여학생은 3.17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많았다(p<.05).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식 중 여학

생의 학교 스트레스가 가장 높아 여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효

과적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Hong(2013)의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강도가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2.36점 이었고, Seo(2007)

의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식생활 비교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2.58점, 여학생이 2.80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

로 나타났다. Han(2004)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

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학교 관련, 주변 환경 관련 

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친구 

스트레스는 남학생은 2.45점, 여학생은 2.57점, 생활환경 스트

레스는 남학생이 2.90점, 여학생이 2.87점, 자신 스트레스는 남

학생이 2.89점, 여학생이 3.07점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Park(1998)의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원인

과 그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영역

은 자기 자신이고, 다음으로 학교생활, 대인관계, 가정생활 순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등학생 시기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가 

심한 시기이므로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어 스트

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Lee(2016)의 친구관계

별 중학교 여학생의 스트레스 토착심리에서는 친구 스트레스가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는 이성친구와의 관계보다는 대부분이 또

래의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관계에서 소외되거나 갈등이 생겨 어려움을 느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친구는 그 누구보다 절대적인 존재이기에 친구관계 스트레스를 

Category
Male students

(n=227)
Female students

(n=276)
t

School stress 3.37±.81 3.64±.67   -4.06***

Family stress 3.00±.79 3.17±.76  -2.51* 

Friends stress 2.45±.86 2.57±.90   .74

Stress in living environment 2.90±.86 2.87±.79   .13

Self stress 2.89±.97 3.07±.84   .01

Total 2.92±.64 3.07±.60  -2.61**

*p<0.05, **p<0.01, ***p<0.001

Table 2. The degree of perception of stress of high school students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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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기 위해서는 친구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기

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고등학생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

  고등학생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은 <Table 3>과 같다. 고

등학생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은 한끼 식사 시간(p<.001), 

식사량(p<.05), 식습관 경향(p<.001), 음식의 간(p<.05), 일주일 

운동 횟수(p<.001), 1일 운동 시간(p<.001)에서 남학생과 여학

생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식사 시간의 규칙성, 하루 식

사 횟수, 아침을 안 먹는 이유, 스트레스 받을 때 선호 음식에서

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끼 

식사 시간은 10~20분이 남학생 128명(56.7%), 여학생 181명

Variables Category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ｘ2

Regularity 
of meal times

Regular 195(86.3) 231(83.7)
.65

Not regular 31(13.7) 45(16.3)

Frequency 
of daily meals

Not eat 0( 0.0) 2( 0.7)

5.65

1 times 4( 1.8) 2( 0.7)

Twice 35(15.6) 55(20.1)

3 times 177(79.0) 210(76.7)

More than 4 times 8( 3.6) 5( 1.8)

Reasons not to have breakfast

Have no appetite 81(37.7) 80(31.9)

9.30

Have no time 96(44.7) 135(53.7)

Have a habit 11( 5.1) 20( 8.0)

To lose weight 8( 3.7) 5( 2.0)

Others 19( 8.8) 11( 4.4)

One meal time

Less than ten minutes 56(24.8) 21( 7.6)

33.47***

10~20 minutes 128(56.7) 181(65.6)

20~30 minutes 36(15.9) 71(25.7)

30~40 minutes 4( 1.8) 2( 0.7)

40~50 minutes 1( 0.4) 1( 0.4)

More than 50 minutes 1( 0.4) 0( 0.0)

The amount of meal

A very small amount 3( 1.3) 1( 0.4)

10.04*

A small quantity 15( 6.6) 32(11.6)

Suitable amount 154(68.2) 198(71.7)

A large quantity 48(21.2) 43(15.6)

A great deal of weight 6( 2.7) 2( 0.7)

The tendency 
of eating habits

Frequent overeating 17( 7.5) 13( 4.7)

22.66***

Preference of stimulating food 63(27.8) 99(36.1)

Regular intake 104(45.8) 78(28.5)

Frequent snacks 37(16.3) 78(28.5)

Others 6( 2.7) 6( 2.2)

The salty taste of food

Not salty enough 6( 3.5) 12( 4.3)

11.45*

Slightly bland salty 112(49.4) 100(36.2)

Normal 87(38.3) 135(48.9)

A little salty 14( 6.2) 23( 8.4)

Very salty 8( 3.5) 6( 2.2)

<표 계속>

Table 3. The dietary habits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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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학생은 10분 미만이 56명

(24.8%) 이었으나, 여학생은 20~30분이 71명(25.7%)으로 많아 

대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식사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

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p<.001)를 나타냈다. 

Doo(2015)의 경기지역 고등학생의 간식을 통한 지방 섭취와 생

활 스트레스와의 상관성 연구에서 한끼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이상 20분 미만’이 남학생 58.3%, 여학생 54.6%, ‘20분 

이상 30분 미만’은 남학생 11.7%, 여학생 31,7%로 나타나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식사 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식사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

는 것이 좋은데, 음식을 빨리 먹으면 1회 섭취량이 증가하는 결

과를 초래하므로 빠른 식사속도를 가진 청소년의 식습관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식사량은 ‘적당하다’가 남학생 154명

(68.2%), 여학생 198명(71.7%)으로 대부분이었고, 식사량이 ‘많

다’는 남학생은 48명(21.2%), 여학생은 43명(15.6%), ‘매우 많

다’는 남학생은 6명(2.7%), 여학생은 2명(0.7%)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의한 차이(p<.05)를 나타냈다. 식습관 경향은 남학

생은 ‘규칙적인 섭취’가 104명(4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자극적인 음식 선호’가 99명(3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p<.001)를 나타냈다. 

음식의 간은 남학생은 ‘약간 싱겁게’가 112명(4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보통’이 135명(48.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p<.05)를 나타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싱겁게 먹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주일 운

동 횟수는 남학생은 1∼2회가 100명(44.4%), 3∼4회가 57명

(25.4%) 순 이었으나, 여학생은 1∼2회가 153명(55.7%), 전혀 

하지 않음이 82명(29.8%)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유의한 차

이(p<.001)를 나타냈다. 즉, 일주일 운동 횟수는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많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운동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Doo(2015)의 경기지역 고등학생의 간식을 통한 지방 

섭취와 생활 스트레스와의 상관성 연구에서 주 운동 횟수는 남

학생의 경우 1∼2회가 3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의 경

우 전혀 하지 않는다가 37.2%로 가장 많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냈다. 1일 운동 시간은 남학생은 30분 미만이 108명

(48.5%), 30분∼2시간이 67명(30.0%) 순 이었으나, 여학생은 

30분 미만이 147명(53.3%), 전혀 하지 않음이 90명(32.6%)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p<.001)를 나타냈다. 1일 운

동 시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운동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고등학생의 간식 섭취 행태 특성

  고등학생의 간식 섭취 행태 특성은 <Table 4>와 같다. 고등

학생의 간식 섭취 행태 특성은 하루 간식비(p<.01), 간식 먹는 

시간(p<.01), 즐기는 간식(p<.001)이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유

Variables Category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ｘ2

Preferred food to eat 
when stressed

No change in tastes 35(15.4) 30(10.9)

8.35

Sweet food 116(51.1) 140(50.8)

Fatty food 26(11.5) 20( 7.2)

Spicy food 44(19.4) 74(26.9)

Others 6( 2.6) 12( 4.3)

The exercise frequency
(week)

Never 38(16.9) 82(29.8)

48.04***

Once or twice 100(44.4) 153(55.7)

3~4 times 57(25.4) 16( 5.8)

5~6 times 11( 4.9) 13( 4.7)

Daily 19( 8.4) 11( 4.0)

The exercise time
(day)

Never 40(17.9) 90(32.6)

31.54***Less than 30 minutes 108(48.5) 147(53.3)

0.5 to 2 hours 67(30.0) 36(13.0)

More than two hours 8( 3.6) 3( 1.1)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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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간식의 필요성, 간식을 함께 먹는 사람, 

하루 간식 섭취 횟수, 간식 섭취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간식 

선택시 건강과 체중 고려, 간식 구입 장소, 간식의 조건, 좋아하

는 간식의 맛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 간식비는 

2,000원 미만이 남학생 87명(38.3%), 여학생 142명(51.4%)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2,000원∼4,000원 미만이 남

학생 81명(35.7%), 여학생 89명(32.2%), 4,000원∼6,000원 미

만이 남학생 30명(13.2%), 여학생 30명(10.9%)으로 나타나 남

학생과 여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p<.01)를 나타냈다. Yu(2015)

의 울산시 일부 중학생의 식습관과 간식 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

에서 간식 구입 비용은 1,000원∼2,000원 미만이 30.1%로 가

장 많았으며, 500원∼1,000원 18.1%, 3,000원 이상 금액을 지

출한다는 학생이 15.1%로 상당히 큰 금액을 간식비용으로 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 먹는 시간은 남학생은 저녁 후 잠

Variables Category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ｘ2 Variables Category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ｘ2

The need 
for snacks

Not necessary at all 11( 4.9) 9( 3.3)

3.93

Consider 
health and 

weight 
when 

choosing 
a snack

Not consider at all 79(35.1) 94(34.2)

4.34

Not usually necessary 11( 4.9) 21( 7.7) Not consider 72(32.0) 100(36.4)

Moderate 40(17.8) 53(19.3) Moderate 44(19.6) 40(14.5)

Usually necessary 75(33.2) 99(36.1) Consider generally 22( 9.7) 35(12.7)

Very necessary 89(39.4) 92(33.6) Consider very much 8( 3.6) 6( 2.2)

The cost 
of snack 
per day

Less than 2,000 won 87(38.3) 142(51.4)

15.76**
Where 
to buy 
snacks

Snack bar 3( 1.3) 14( 5.1)

8.06

2,000~4,000 won 81(35.7) 89(32.2) Street vendor 7( 3.1) 15( 5.4)

4,000~6,000 won 30(13.2) 30(10.9) Fast food restaurant 10( 4.5) 11( 4.0)

6,000~8,000 won 19( 8.4) 6( 2.2) Convenience store 191(85.3) 215(77.9)

More than 8,000 won 10( 4.4) 9( 3.3) Others 13( 5.8) 21( 7.6)

People 
who eat 
snacks 

together

Alone 44(19.7) 45(16.4)

3.45
Condition 
of snack

Easy to eat 44(19.8) 73(26.5)

6.50

Friend 168(75.0) 212(77.4) Good taste 147(66.2) 172(62.6)

Family 8( 3.6) 15( 5.5) Nutritious 2( 0.9) 6( 2.2)

Teacher 1( 0.4) 0( 0.0) Cheap price 25(11.3) 19( 6.9)

Others 3( 1.3) 2( 0.7) Others 4( 1.8) 5( 1.8)

Frequency 
of daily 
snack 
intake

Not eating 26(11.8) 27(10.0)

4.60

The taste 
of your 
favorite 
snack

Sweet taste 135(60.7) 151(54.7)

4.16

1 times 101(45.7) 146(54.1) Salty taste 41(18.5) 46(16.7)

Twice 75(33.9) 81(30.0) Sour taste 6( 2.7) 10( 3.6)

3 times 13( 5.9) 13( 4.8) Spicy taste 31(14.0) 55(19.9)

More than 4 times 6( 2.7) 3( 1.1) Others 9( 4.1) 14( 5.1)

The time 
to eat 
snacks

Before breakfast 1( 0.4) 4( 1.5)

14.14**

The 
favorite 
snacks

Bread 31(13.7) 24( 8.7)

27.33*** 

Breakfast~lunch 15( 6.7) 41(15.0) Cookies, candies, chocolates 88(38.9) 139(50.3)
Lunch~dinner 47(20.9) 60(21.8) Fruits 7( 3.1) 13( 4.7)
Dinner~sleep 102(45.3) 122(44.5) Noodles 56(24.8) 29(10.5)
Irregularly 60(26.7) 47(17.2)

Flour based foods 6( 2.7) 17( 6.2)

Effect of 
snack 
intake

Contributing to the 
balance of nutrition

23(10.3) 20( 7.3)

2.84

Fast food 18( 8.0) 21( 7.6)

Fried food 4( 1.8) 4( 1.4)Psychological satisfaction 113(50.4) 129(46.9)
Frozen desserts 10( 4.4) 19( 6.9)Improve friendships 13( 5.8) 19( 6.9)
Sweet potato 1( 0.4) 2( 0.7)Makes you feel energized 70(31.3) 100(36.4)

Others 5( 2.2) 8( 2.9)Others 5( 2.2) 7( 2.5)

**p<0.01, ***p<0.001

Table 4. The snack intake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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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전이 102명(45.3%), 불규칙적으로가 60명(26.7%), 점심 

후 저녁 전이 47명(20.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저

녁 후 잠자기 전이 122명(44.5%), 점심 후 저녁 전이 60명

(21.8%), 불규칙적으로가 47명(17.2%) 순으로 높게 나타나 남

학생은 여학생보다 불규칙적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남학생

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p<.01)를 나타냈다. Kang(2011)의 

울주군 고등학생의 식습관 및 간식, 외식섭취 실태연구에서는 

하루 중 간식 먹는 시간이 저녁식사 후 잠자기 전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간식을 

적정한 시간에 적당한 양 섭취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즐기는 간식은 남학생은 과자류, 사탕류, 

초콜릿류가 88명(38.9%), 면류 56명(24.8%), 빵류 31명

(13.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과자류, 사탕류, 초콜

릿류가 139명(50.3%), 면류 29명(10.5%) 순으로 높게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p<.001)를 나타냈다. 고등학

생은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자류, 사탕류, 초콜릿류 등의 

식사대용이 될 수 있는 간식을 즐겨 섭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올바르지 못한 간식 선택에서 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강한 

간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5.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식습관 및 생활습

관 특성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

은 <Table 5>와 같다.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점수는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이 평균 3.67점으로 156명(31.0%)이었고, 스트레스가 

중간 그룹이 평균 3.02점으로 208명(41.4%), 스트레스가 낮은 

그룹이 평균 2.22점으로 139명(27.6%) 이었다. 고등학생의 스

트레스 수준에 따른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은 하루 식사 횟수

(p<.05), 식습관 경향(p<.01), 음식의 간(p<.05) 항목에서 스트

레스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식사 시간의 규칙성, 

아침을 안 먹는 이유, 한끼 식사 시간, 식사량, 스트레스 받을 

때 선호 음식, 일주일 운동 횟수, 1일 운동 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 식사 횟수는 스트레스 수준에 관

Variables Category
High
Stress

(n=156)

Medium
Stress

(n=208)

Low
Stress

(n=139)
ｘ2

Regularity 
of meal times

Regular 130(83.3) 170(82.1) 126(90.6)
5.11

Not regular 26(16.7) 37(17.9) 13( 9.4)

Frequency 
of daily meals

Not eating 2( 1.3) 0(  .0) 0(  .0)

18.67*

1 times 1(  .6) 5( 2.4) 0(  .0)

Twice 32(20.6) 40(19.5) 18(13.0)

3 times 114(73.5) 159(77.6) 114(82.6)

More than 4 times 6( 3.9) 1(  .5) 6( 4.3)

Reasons not to have 
breakfast

Have no appetite 47(32.0) 73(38.8) 41(31.3)

9.07

Have no time 76(51.7) 85(45.2) 70(53.4)

Have a habit 9( 6.1) 15( 8.0) 7( 5.3)

To lose weight 6( 4.1) 6( 3.2) 1(  .8)

Others 9( 6.1) 9( 4.8) 12( 9.2)

One meal time

Less than 10 minutes 21(13.5) 29(13.9) 27(19.4)

7.22

10~20 minutes 94(60.6) 135(64.9) 80(57.6)

20~30 minutes 37(23.9) 41(19.7) 29(20.9)

30~40 minutes 2( 1.3) 2( 1.0) 2( 1.4)

40~50 minutes 1(  .6) 1(  .5) 0(  .0)

More than 50 minutes 0(  .0) 0(  .0) 1(  .7)

<표 계속>

Table 5. The dietary habits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by the stress leve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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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1일 3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2회 이었다. 그

러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와 스트레스가 적을 때 각각 하루 4회 

이상 섭취 비율이 스트레스가 중간일 때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

한 차이(p<.05)를 나타냈다. 식습관 경향은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자극적인 음식 선호’가 61명(3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트레스 적을 때 ‘규칙적인 섭취’가 69명(49.6%)으로 높게 나

타나 유의한 차이(p<.01)를 나타냈다. 음식의 간은 스트레스 많

을 때 ‘약간 짜게’가 16명(10.3%), ‘매우 짜게’가 5명(3.2%)으

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적을 때 ‘보통’이 75명(54.0%)으로 나타

나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p<.05)를 나타냈다. 고등

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하루 식사 횟수는 스트레스가 높

은 그룹과 스트레스가 낮은 그룹에서 4회 이상 식사하는 비율

이 높게 나타났고, 식습관 경향은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에서 

‘규칙적인 섭취’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음식의 간 선호도는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에서 ‘매우 짜게’ 먹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Doo(2015)의 경기지역 고등학생의 간식을 통한 지방 섭

취와 생활 스트레스와의 상관성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한끼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사 섭취량도 여학생의 변화가 높았

으나 선호하는 맛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 결과

Variables Category
High
Stress

(n=156)

Medium
Stress

(n=208)

Low
Stress

(n=139)
ｘ2

The amount 
of meal

A very small amount 2( 1.3) 2( 1.0) 0(  .0)

11.60

A small quantity 20(12.9) 17( 8.2) 10( 7.2)

Suitable amount 99(63.9) 147(70.7) 106(76.3)

A large quantity 29(18.7) 41(19.7) 21(15.1)

A great deal of weight 5( 3.2) 1(  .5) 2( 1.4)

The tendency 
of eating habits

Frequent overeating 8( 5.2) 17( 8.2) 5( 3.6)

24.35**

Preference of stimulating food 61(39.4) 72(34.8) 29(20.9)

Regular intake 43(27.7) 70(33.8) 69(49.6)

Frequent snacks 37(23.9) 45(21.7) 33(23.7)

Others 6( 3.9) 3( 1.4) 3( 2.2)

The salty taste 
of food

Very salty 11( 7.1) 3( 1.4) 4( 2.9)

19.48*

A little salty 68(43.6) 94(45.4) 50(36.0)

Normal 56(35.9) 91(44.0) 75(54.0)

Slightly bland salty 16(10.3) 15( 7.2) 6( 4.3)

Not salty enough 5( 3.2) 4( 1.9) 4( 2.9)

Preferred food 
to eat 

when stressed

No change in tastes 15( 9.6) 29(13.9) 21(15.1)

11.40

Sweet food 74(47.4) 112(53.8) 70(50.4)

Fatty food 20(12.8) 20( 9.6) 6( 4.3)

Spicy food 41(26.3) 40(19.2) 37(26.6)

Others 6( 3.8) 7( 3.4) 5( 3.6)

The exercise frequency
(week)

Never 44(28.2) 49(23.7) 27(19.7)

4.29

Once or twice 74(47.4) 109(52.7) 70(51.1)

3~4 times 21(13.5) 28(13.5) 24(17.5)

5~6 times 7( 4.5) 9( 4.3) 8( 5.8)

Daily 10( 6.4) 12( 5.8) 8( 5.8)

The exercise time
(day)

Never 46(29.5) 52(25.2) 32(23.4)

10.49
Less than 30 minutes 72(46.2) 108(52.4) 75(54.7)

0.5 to 2 hours 38(24.4) 41(19.9) 24(17.5)

More than 2 hours 0(  .0) 5( 2.4) 6( 4.4)

*p<.05, **p<.01, High≥M+½SD, M-½SD<Medium≤M+½SD, Low≤M-½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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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른 경향이었다. Park(2015)의 경남지역 남･여 고등학생

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식습관과 식생활 태도 비교 연구에서

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식사량의 변화에 있어 남학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비율

이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은 과식 횟수가 감소하였고, 여학생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집단에서 

남학생은 매운 맛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다

른 경향이었다.    

6.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간식 섭취 행태 특성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간식 섭취 행태 특성은 

<Table 6>과 같다.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간식 섭

취 행태 특성은 하루 간식 섭취 횟수(p<.05), 좋아하는 간식의 

맛(p<.05)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간식의 필요성, 하루 간식

비, 간식을 함께 먹는 사람, 간식 먹는 시간, 간식 섭취가 식생

활에 미치는 영향, 간식 선택시 건강과 체중 고려, 간식 구입 장

소, 간식의 조건, 즐기는 간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 간식 섭취 횟수는 스트레스에 관계없이 하루 1회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2회 이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와 스트레스가 적을 때 각각 하루 4회 이상 섭취 비율이 

스트레스가 중간일 때보다 높게 나타나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p<.05)를 나타냈다. 좋아하는 간식의 맛은 단맛이 

스트레스가 많을 때 51.5%, 스트레스가 중간일 때 63.0%, 스트

레스가 적을 때 55.5%로 스트레스 수준에 관계없이 단맛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짠맛과 매운 맛

이 각각 19.0%, 기타가 7.2%, 스트레스가 중간일 때 짠맛이 

17.3%, 매운 맛이 11.1%, 기타가 4.3%, 스트레스 적을 때 매운 

맛이 24.7%, 짠맛이 16.1%, 기타가 2.2%로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p<.05)를 나타냈다.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

준에 따른 하루 간식 섭취 횟수는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과 스트

Variables Category
High
Stress

(n=156)

Medium
Stress

(n=208)

Low
Stress

(n=139)
ｘ2

The need 
for snacks

Not necessary at all 7( 4.5) 6( 2.9) 7( 5.1)

8.87

Not usually necessary 5( 3.2) 17( 8.2) 10( 7.2)

Generally 25(16.2) 37(17.8) 31(22.5)

Usually necessary 53(34.4) 73(35.1) 48(34.8)

Very necessary 64(41.6) 75(36.1) 42(30.4)

The cost of snack 
per day

Less than 2,000 won 67(42.9) 89(42.8) 73(52.5)

26.96

2,000~4,000 won 50(32.1) 86(41.3) 34(24.5)

4,000~6,000 won 24(15.4) 18( 8.7) 18(12.9)

6,000~8,000 won 4( 2.6) 14( 6.7) 7( 5.0)

More than 8,000 won 11( 7.1) 1(  .5) 7( 5.0)

People who eat snacks 
together

Alone 36(23.4) 34(16.5) 19(13.8)

11.89

Friend 113(73.4) 161(78.2) 106(76.8)

Family 4( 2.6) 9( 4.4) 10( 7.2)

Teacher 0(  .0) 1(  .5) 0(  .0)

Others 1(  .6) 1(  .5) 3( 2.2)

Frequency of daily 
snack intake

Not eating 17(11.2) 17( 8.4) 19(14.0)

19.84*

1 times 74(48.7) 105(51.7) 68(50.0)

Twice 41(27.0) 75(36.9) 40(29.4)

3 times 14( 9.2) 6( 3.0) 6( 4.4)

More than 4 times 6( 3.9) 0(  .0) 3( 2.2)

<표 계속>

Table 6. The snack intake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by the stress level

N(%)



전남지역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간식 섭취 행태 연구  157

레스가 낮은 그룹에서 4회 이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좋아하

는 간식의 맛은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과 스트레스가 낮은 그룹

에서 매운맛이 높게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자극적

인 간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Variables Category
High
Stress

(n=156)

Medium
Stress

(n=208)

Low
Stress

(n=139)
ｘ2

The time to eat snacks

Before breakfast 4( 2.6) 0(  .0) 1(  .7)

9.81

Breakfast~lunch 16(10.4) 23(11.1) 17(12.4)

Lunch~dinner 27(17.5) 52(25.0) 28(20.4)

Dinner~sleep 72(46.8) 93(44.7) 59(43.1)

Irregularly 35(22.7) 40(19.2) 32(23.4)

Effect of 
snack intake

Contributing to the balance of nutrition 15( 9.7) 17( 8.2) 11( 8.0)

5.27

Psychological satisfaction 83(53.5) 96(46.4) 63(46.0)

Improve friendships 8( 5.2) 16( 7.7) 8( 5.8)

Makes you feel energized 45(29.0) 72(34.8) 53(38.7)

Others 4( 2.6) 6( 2.9) 2( 1.5)

Consider health and 
weight when choosing 

a snack

Not consider at all 53(34.2) 75(36.2) 45(32.6)

11.99

Not consider 59(38.1) 67(32.4) 46(33.3)

Generally 17(11.0) 39(18.8) 28(20.3)

Consider generally 23(14.8) 22(10.6) 12( 8.7)

Consider very much 3( 1.9) 4( 1.9) 7( 5.1)

Where 
to buy snacks

Snack bar 9( 5.8) 6( 2.9) 2( 1.4)

9.53

Street vendor 7( 4.5) 10( 4.8) 5( 3.6)

Fast food restaurant 7( 4.5) 11( 5.3) 3( 2.2)

Convenience store 117(76.0) 170(81.7) 119(86.2)

Others 14( 9.1) 11( 5.3) 9( 6.5)

Condition of snack

Easy to eat 31(20.3) 47(22.6) 39(28.7)

8.96

Good taste 98(64.1) 134(64.4) 87(64.0)

Nutritious 3( 2.0) 4( 1.9) 1(  .7)

Cheap price 17(11.1) 21(10.1) 6( 4.4)

Others 4( 2.6) 2( 1.0) 3( 2.2)

The taste of your 
favorite snack

Sweet taste 79(51.6) 131(63.0) 76(55.5)

17.97*

Salty taste 29(19.0) 36(17.3) 22(16.1)

Sour taste 5( 3.3) 9( 4.3) 2( 1.5)

Spicy taste 29(19.0) 23(11.1) 34(24.8)

Others 11( 7.2) 9( 4.3) 3( 2.2)

The favorite snacks

Bread 17(10.9) 25(12.0) 13( 9.4)

25.81

Cookies, candies, chocolates 72(46.2) 94(45.2) 61(44.2)

Fruits 5( 3.2) 10( 4.8) 5( 3.6)

Noodles 23(14.7) 31(14.9) 31(22.5)

Flour based foods 9( 5.8) 7( 3.4) 7( 5.1)

Fast food 20(12.8) 13( 6.3) 6( 4.3)

Fried food 2( 1.3) 6( 2.9) 0(  .0)

Frozen desserts 5( 3.2) 13( 6.3) 11( 8.0)

Sweet potato 0(  .0) 3( 1.4) 0(  .0)

Others 3( 1.9) 6( 2.9) 4( 2.9)

*p<.05, High≥M+½SD, M-½SD<Medium≤M+½SD, Low≤M-½SD  



158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30, No. 4

으로 우려된다. Park(2015)의 경남지역 남･여 고등학생의 스트

레스 정도에 따른 식습관과 식생활 태도 비교 연구에서도 청소

년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입시 위주의 교

육 정책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꿔나가야 할 것이며,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달콤

한 간식을 선호하는 경향은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량에 영향을 

주고 청소년 비만의 발생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트레스

로 인해 감정의 변화가 간식을 먹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사료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극성 있는 음식을 너무 

섭취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남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트

레스 인식,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 간식 섭취 행태를 조사하

고,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 간식 섭취 

행태의 특성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식은 남학생이 2.92점, 여학생

이 3.07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1). 요인별 스트레스 인식은 학교 스트레스(p<.001), 가족 

스트레스(p<.05)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 따라서 여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

하다 하겠다. 

  둘째, 고등학생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은 한끼 식사 시간 

(p<.001), 식사량(p<.05), 식습관 경향(p<.001), 음식의 간

(p<.05), 일주일 운동 횟수(p<.001), 1일 운동 시간(p<.001)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끼 식사 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짧았고, 식사의 양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적당하였다. 식습관 경향은 남학생은 규칙적으로 섭취하

였고, 여학생은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

식의 간은 남학생이 약간 싱겁게 먹고 여학생은 보통으로 나타

났다. 일주일 운동 횟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고,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일 운동 

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셋째, 고등학생의 간식 섭취 행태 특성은 하루 간식비

(p<.01), 간식 먹는 시간(p<.01), 즐기는 간식(p<.001)에서 남학

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루 간식비는 

4,000원 미만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간식 먹는 

시간은 남학생은 불규칙적으로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점심 후 저녁 전이 높게 나타났다. 즐기는 간식은 남학생과 여

학생 모두 과자류, 사탕류, 초콜릿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

등학생들이 간식을 선택할 때 올바르지 못한 간식 선택에서 오

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강한 간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생들

을 위한 식생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은 하루 식사 횟수(p<.05), 식습관 경향(p<.01), 음식의 간

(p<.05)이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루 

식사 횟수는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과 스트레스가 낮은 그룹에

서 4회 이상 식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식습관 경향은 스

트레스가 높은 그룹에서 규칙적인 섭취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

다. 음식의 간 선호도는 스트레스가 상인 그룹에서 매우 짜게 

먹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수준과 식습관 및 생활습

관 특성은 관련성이 높으므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균형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간식 섭취 행태 특

성은 하루 간식 섭취 횟수(p<.05), 좋아하는 간식의 맛(p<.05)

에서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루 간식 

섭취 횟수는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과 스트레스가 낮은 그룹에

서 4회 이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좋아하는 간식의 맛은 스트

레스가 높은 그룹과 스트레스가 낮은 그룹에서 매운맛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스트레스 수준이 자극적인 음식 

선호, 짜게 먹는 습관, 단맛을 선호하는 등의 간식 섭취 행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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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 수준과 간식 섭취 행태 특성은 관련성

이 높으므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에 따른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식에 대한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스트

레스를 겪는 환경에서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

도록 고등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지도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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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전남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인식,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 간식 섭취 행태를 조사하고,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 간식 섭취 행태의 특성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식은 남학생이 2.92점, 여학생이 3.07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1). 

요인별 스트레스 인식은 학교 스트레스(p<.001), 가족 스트레스(p<.05)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 

  둘째, 고등학생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은 한끼 식사 시간 (p<.001), 식사량(p<.05), 식습관 경향(p<.001), 음식의 간(p<.05), 

일주일 운동 횟수(p<.001), 1일 운동 시간(p<.001)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끼 식사 시간은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더 짧았고, 식사의 양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적당하였다. 식습관 경향은 남학생은 규칙적으로 섭취하였고, 여학생은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의 간은 남학생이 약간 싱겁게 먹고 여학생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운동 횟수는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많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일 운동 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셋째, 고등학생의 간식 섭취 행태 특성은 하루 간식비(p<.01), 간식 먹는 시간(p<.01), 즐기는 간식(p<.001)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루 간식비는 4,000원 미만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간식 먹는 시간은 남학생은 불규칙

적으로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점심 후 저녁 전이 높게 나타났다. 즐기는 간식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과자류, 사탕류, 초콜릿

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식습관 및 생활습관 특성은 하루 식사 횟수 (p<.05), 식습관 경향(p<.01), 음식의 간(p<.05)

이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루 식사 횟수는 ‘고 스트레스’ 그룹과 ‘저 스트레스’ 그룹에서 4회 이상 식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식습관 경향은 ‘고 스트레스’ 그룹에서 규칙적인 섭취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음식의 간 선호도는 스트레스가

상인 그룹에서 매우 짜게 먹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간식 섭취 행태 특성은 하루 간식 섭취 횟수 (p<.05), 좋아하는 간식의 맛(p<.05)에서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루 간식 섭취 횟수는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과 스트레스가 낮은 그룹에서 4회 이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좋아하는 간식의 맛은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과 스트레스가 낮은 그룹에서 매운맛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스트레스 수준이 자극적인 음식 선호, 짜게 먹는 습관, 단맛을 선호하는 등의 간식 섭취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겪는 환경에서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지도

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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